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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기술의 고도화 및 세계화는 내부 역량만으로 연구

개발에 의존하던 기업들에게 지속적 혁신을 수행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다가오고 있

다.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외부의 기술혁신 역량을 활용, 협력과 성과를

공유하는 개방형 혁신(Open Innovation) 패러다임이 대두되었다. 그러나 개방형 혁

신에 따른 IP분쟁과 수익배분 문제, 권리귀속 문제, 경험부족 등으로 아직 국내 개

방형 혁신의 도입은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다. 특히 연구개발에 막대한 비용이 들

고 성과를 섣불리 예측하기 어려운 보건산업계에서 개방형 혁신은 상당히 높은 관

심을 보이고 있는 반면. 실제 업체 간이나 연구기관 등에서의 개방형 혁신 사례는

미흡한 실정이다. 창조경제의 주역인 중소기업과 보건산업 기관의 사업화 성공률을

제고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의 개발뿐만 아니라 기존 개발기술, 참신한 아이디어, 외

부 기술의 융합, 그리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.

본 논문에서는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 혁신 주체들 간의 개방형 혁신을 저해하는

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정부기관의 공적역할을 구체적으로

제안하고 이에 따른 전략 및 기획을 수립하고자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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